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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포기하는 아이, 어떻게 양육할까?

장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아이들에게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난이도의 퍼즐 미션을 준다면, 각각의 성향대로 다양한 일이 일

어납니다. 3분 만에 다른 놀이를 찾아 나서는 아이, 10분 동안 꼼짝없이 집중하는 아이, 생각처럼 

되지 않아 화를 내는 아이 등. 우리 아이는 어떤 성향인가요? 혹시, 빠르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면 그 원인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기질적 특성, 발달지연, 주의집중력 부족, 부모의 선제적 

개입 등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요. 쉽게 포기하는 아이,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과제 조금씩 나누어 주기

주의집중의 지속력이 낮은 아이의 경우,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책 2권 읽기 같은 과제는 너무 힘

겹습니다. ‘오전에 한 권, 점심에 한 권’처럼 세부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한 분량이

라도 조금씩 자주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성공했던 노력과 모습 언급하기 

포기에 대한 지적을 많이 듣는다면 본인의 그런 모습에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일도 당연하게 포기해버리고 말지요. 아이가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예전에는 포

기했었는데, 이번에는 꾹 참고 노력하고 있구나!’처럼 현재의 노력을 격려해 성공을 이끌어내는 것

입니다. 또한, ‘저번에 노력해서 성공했었지? 우리 이번에도 그렇게 해볼까? 할 수 있을 거야!’라

며 이뤄낸 성취와 경험을 되짚어 준다면 아이 스스로도 자신을 격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절한 개입으로 수행 관리하기

‘엄마!’하고 부르자마자 즉각적인 반응으로 해결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아

이는 자신의 시도와 노력보다 부모님을 호출하는 것을 학습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왜 혼자서 다 못하는지 의문을 품고, 지켜보기만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려워하는 부

분만큼은 일정 부분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나친 간섭보다 구체적인 책임 분담

과 용기를 주면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